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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닛신보 – 착용감을 배려한 건강·쾌적 소재 개발로 호평 

닛신보는 건강·쾌적 소재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 “착용감을 떨어뜨리지 않

도록 유의”하고 있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롱 런(long run : 장기간 계속 뜀) 상품이면서 항균 방

취 가공 제품(抗菌 防臭 加工 製品)인 ‘피치 프레쉬(peach fresh)’이다. 섬유상

에서 포도구균이 증식하지 못하게 하여 방취 효과를 드러내고, 제품을 보다 

더 청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인더(binder)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촉감

은 원상태 그대로이다. 이것이 바로 롱 런 상품으로서 안정된 판매로 이어지

고 있다. 

촉감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는, 항균성이 있는 나노-사이즈(nano-size)의 은

입자를 텍스타일에 붙여준 항균 방취 가공품인 ‘Ag 프레쉬’도 똑같다. 나노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이 소재도 유니폼, 이너, 나이티, 침장품 등으로 정착하

고 있다. 은의 항균 성분이 섬유 내부까지 침투·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본래

의 물성을 손상하지 않고, 내구성이 우수한 항균 방취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나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새로 개발한 것이 플라티나 입자

(platina 粒子)를 사용한 항균 방취 가공 ‘플라티나 실드(platina shield)로서 교

토(京都) 대학과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

작하였다. 



또한 방오(防汚) 가공의 ‘듀얼 클린 (Dual Clean )’Ⅲ Ⅲ 도 나노 테크놀로지에 

의한 소재이다. 이것도 판매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안정하게 판매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번 써보면 좋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는 소재가 닛신보

의 건강·쾌적 소재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 기능성에 “착용감이라는 측면도 

배려한 상품 만들기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닛신보에서는 분석하고 있

다. 

 ◎ 후지보 홀딩스 – 고급 신사 내의의 ‘진품’다움 쾌적성 호평 

후지보 홀딩스(holdings)는 고령취(高齡臭) 대책 소재의 베리에이션

(variation)을 크게 넓혀 개발하고 있다. 계속 상품으로서는 소취 소재 ‘데오프

레스카’를 제안하였다. 여성이 불쾌하게 느낀다는 ‘안드로스테논’을 억제하는 

‘데오도멘’으로는 셔츠나 내의, 침장 분야에서 아이템을 넓히고 있다. 

그러한 동물이나 식물에서 유래되는 천연 성분을 사용한 항균 방취 소재 

‘케어트리나츄레’로는, 천연 성분을 사용하는 특징을 살려, 맨살에 대한 부드

러움을 찾고 있다. 피부의 수분량을 유지하는 기능도 붙여주어, 주로 내의나 

양말, 침장 용도로 공급한다. 

더욱이 연속 실켓 면사(連續 silket 綿絲)인 ‘렌실’을 사용한 최고급 신사 

내의 ‘로모스(Lhomos)’로 쾌적성을 찾고 있다. 바이오 가공 등을 짜 맞춤으로

써 유연한 촉감을 보여주는 로모스는 ①아름답고 깊이가 있는 광택감 ②튼

튼하고 틀이 잘 망가지지 않는 형태 안정성 등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모

던하며, 섹시한 신사를 만들어 내는 ‘메이드 인 저팬(made in Japan)’의 고급 

멘즈 이너(高級 men’s inner)로서 ‘진짜 상품’이 갖는 쾌적성을 따라 찾아간다

는 자세이다. 



동사(同社)에서는 앞으로 재생 섬유나 대나무 등의 천연 섬유를 활용하여,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소재를 개발하는 데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